
방직생산코스트의 국제비교(1985년 조사) 

- 직포부문 - 

 

1. 요 약 

본 조사에서는 다음의 코스트요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① 직물의 생산코스트 

② 직물의 총코스트(생산코스트 + 원면코스트) 

③ 직물의 CIF 서독관세 지불코스트 

1983년과 1985년 코스트요인의 비교는 표1에 생산코스트를, 표2에 총코스

트를 나타냈고 상기 3항목은 서독을 100으로 하여 표3에 나타냈다. 

 

<표 1> 직물의 생산코스트요인 비교(생산코스트가 점하는 비율)  

 

 

<표 2> 직물의 총코스트요인 비교(직물의 총코스트가 점하는 비율) 

 



<표 3> 직물의 코스트지수 

 

 

가. 1983년과의 비교 

1) 생산코스트 : 1983년과 1985년 비교에서 보면 브라질이 2위에서 4위로 

내려 갔고, 미국은 직물생산코스트가 제일 높은 서독 다음으로 2위가 되었다. 

1985년의 일본의 코스트 구조는 브라질과 거의 대등하다. 한국은 여전히 

최저생산코스트국이지만 1983년에 비하여 3포인트 상승하였다. 

2) 직물총코스트 : 미국이 5위에서 3위로, 일본이 3위에서 2위로 각각 상승

하였고 브라질은 직물총코스트가 감소하여 국별순위 4위가 되는 큰 변화를 

나타냈다. 서독의 직물총생산코스트는 변함없이 최고이고, 일본과 미국과의 

차가 상당히 좁혀진 점을 들 수 있다. 

3) CIF 서독관세 지불코스트 : 서독시장에의 공급자로서의 경쟁력은 순위가 

상승한 인도를 제외하고는 서독코스트와의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2. 산정기초 

가. 조사대상국 : 방적과 동일 

나. 조사방법 : 방적과 동일 

다. 대상제품 : 직포부문은 전보에서 방적한 실을 사용하여 폭 59˝, 밀도 

76×64올/in.인 평균품질의 직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라. 공장규모 : Sulzer 직기 130PUESE 10(태핏식)을 140대 설비한 신설공장

에서 생산한 것으로 상정하였고, 제직준비기는 직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각국의 국산기계를 쓴 것으로 상정하여 계산하였다. 

마. 효율 : 기계의 생산성은 6개국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가정, 각국별로 효

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방적과 직포에서 지시된 생산수준을 달성하는데 필

요로 하는 근로자수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바. 조사기간 : 방적과 동일 

사. 환율 : 방적과 동일 ( 1$ = 3,351. 00Crs = 2.98 DM = 12.18 Rs = 247.15엔 

= 832.50\) 

 

3. 코스트요인의 설명[표4-(a), (b)] 

가. 임금 : 방적과 동일 

나. 취업인원 : 방적과 동일 

다. 보수 및 보전요원 : 방적과 동일 

라. 통로 및 예비스페이스를 포함한 소요바닥면적 : 방적과 동일 

마. 건물코스트 : 방적과 동일 

바. 감가상각 : 방적과 동일 

사. 금리 : 방적과 동일 

[예] 미 국  

① 감가상각코스트(기계) : 직포 

·총감가상각코스트에 점하는 기계상각비의 비율 : 90% 

·감가상각기간 : 11년 

·직물 1yd당 감가상각 코스트(기계) : 0.08×0.9 = 0.072($) 

·귀회사의 감가상각기간 : 7년 



·귀회사의 1yd당 감가상각 코스트(기계) : 0.072×
11
7 =0.113($) 

② 금리코스트 : 직포 

·금리 : 10.5% 

·직물 1yd당의 금리코스트 : 0.054($) 

·귀회사의 금리 : 16% 

·귀회사의 1yd당 금리코스트 : 0.544×
5.10

16 =0.082($) 

 

<표 4-(a)> 직포코스트요인의 비교 

 



<표 4-(b)> 직물CIF서독코스트 비교 (단위 : US$) 

 
 

4. 생산코스트요인의 설명 

가. 노무 : 방적과 동일 

나. 전력 : 방적과 동일 

다. 보조자재 : 방적과 동일 

라. 감가상각 : 방적과 동일 

마. 금리 : 방적과 동일 

 

5. 직포생산코스트의 고찰(표5참조) 

가. 전 생산코스트 

서독이 가장 높은 코스트로 직물을 생산하는데, 코스트 격차는 상당히 좁

혀져 서독과의 차가 일본이 전회의 21%로부터 11%로, 미국이 10%로부터 

1% 이하로, 한국이 37%로부터 34%로 각각 좁혀졌다. 그러나 인도는 변함이 

없고 브라질이 2%로부터 12%로 차가 벌어졌다. 

 



<표 5>  직포생산코스트 

 

 

 



나. 노무코스트 

비교적 노동집약적인 직포공정에 있어서 생산코스트에 점하는 노무코스트

의 비율은 서독이 전회의 44%로부터 42%로, 브라질이 17%로부터 12%로 떨

어졌다. 그러나 인도는 9%로부터 10%로, 미국은 34%로부터 40%로 증가하였

다. 일본과 한국은 각각 29%와 13%로 변함이 없다. 

 

다. 자본코스트 

자본코스트는 브라질이 역시 최고로서 서독보다도 65%높다. 1985년의 경우

생산코스트에 점하는 자본코스트의 비율은 브라질이 70%, 인도 54%, 한국 

46%, 일본 44%, 미국 40%, 서독이 38%이다. 

 

라. 전력코스트 

전력코스트가 가장 낮은 나라는 브라질(생산코스트의 6%)이고, 다음은 미

국(9%), 서독(11%), 일본(16%), 인도(18%), 한국(19%)의 순이다. 

 

6. 총코스트의 고찰(표6 참조) 

직물의 총코스트에 대해서도 가장 큰 코스트요인이 되는 것은 원료로서 

33~46%를 점하는데, 브라질은 자본코스트의 쉐어가 원료코스트를 훨씬 초과

한다. 다음으로 자본코스트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노무코스트가 자본코스트

보다 약간 큰 서독은 제외). 

브라질의 자본코스트는 총직물코스트의 45%를 점하고 인도는 33%, 일본과 

미국은 27%, 한국은 24%이다. 

노무코스트는 총코스트의 26%를 점하는 미국이 가장 높다. 서독은 이 보

다 낮지만 노무코스트가 총코스트의 25%에 달하고, 일본이 17%, 브라질 8%, 



한국 7%, 인도가 6%이다. 

 

<표 6> 직포의 총코스트 

 

 



7. CIF서독코스트구조의 고찰(표7 참조) 

본 조사에서 나타난 서독에 대한 경쟁국의 우위성은 제품코스트에 운임과 

관세를 가산하면 실과 직물의 생산코스트(브라질의 방적은 제외) 및 총코스

트의 어느쪽에 대해서도 그 차가 전혀 없게 되었거나 아니면 축소되었다. 

그러나 역시 서독에 대하여 인도의 실과 직물이 모두 15%, 한국의 실에서 

3% 각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수입사에 대한 서독의 코스트 우위성은 일본의 경우의 12%로부터 브라질

의 4%까지 차이가 있다. 직물에 있어서는 브라질에 대해 5%, 일본에 대해 

6%, 미국에 대해서 3%의 우위로 되어 있다. 

 

<표 7> 직포의 CIF서독코스트 

 



 


